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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물

분쉬의학상 본상 
한양의대 배상철 교수 수상

난치성 류마티스질환 연구 및 진단·치료 기틀 확립에 기여

                  ▲ 분쉬의학상 본상 수상자 배상철 교수

제28회 분쉬의학상 수상자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배상철 교수가 선정됐다.

본상 수상자로 선정된 배상철 교수는 대표적 난치

성 류마티스질환이자 상호 병인을 공유하는 류마

티스관절염과 전신홍반루푸스(이하 루푸스)의 임

상·유전 역학 연구와 혁신적 진단·치료 연구에 매

진해왔다.

배 교수는 국내 임상 연구자로서는 드물게 건강 

및 환자 상태 평가학과 임상·약물 경제학의 전문

가로서 실제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구축한 코호

트 연구를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임상연구를 수

행해 환자의 진단·치료 및 예후 예측에 도움을 주

는 실제적인 맞춤 치료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배 교수와 연구팀은 면역칩 플랫폼 기술을 통

한 면역 유전자의 유전 변이를 고밀도로 분석한 대

규모 연구를 수행해, 신규 루푸스 원인 유전자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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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수십 년 간의 연구에서 46개의 루푸스 유

전자가 발견된 가운데, 배 교수의 연구를 통해 신

규 루푸스 유전자 10개가 동시 발견됐으며, 발굴된 

다수의 루푸스 유전자가 면역 세포인 B세포와 T세

포에서 특징적으로 발현되는 점과 유전 변이에 의

해 유전자 발현이 조절돼 여러 면역 기전에 관여함

을 확인했다.

나아가 유전자 활성과 발현에 영향을 주는 다수의 

치료약제를 발견해 유전형에 따른 정밀의학적 적

용 가능성을 밝혀냈다. 본 연구결과는 보건의료 

R&D 대표 우수성과 사례(2016) 및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2017)에 선정된 바 있다.

이밖에도 배 교수는 한국인 코호트 중심의 한국 과

학자 주도로 진행된 최초의 국제 류마티스관절염 

유전학 연구(Ann Rheum Dis 2015), HLA 유전

형과 아미노산 조합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루푸스 

예측 모델의 유전체 연구(Nat Commun 2014), 

국내외 연구기관이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의 대규

모 루푸스 유전체 연구(Ann Rheum Dis 2012), 

한국인 루푸스 환자 대상 최초의 전장유전체연관

분석(GWAS) 연구(Ann Rheum Dis 2014) 등을 

진행했다.

배 교수는 현재까지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의 

임상·유전 역학 연구로 국외 SCI(E)논문 약 450편

과 국내 논문 약 200편을 게재, 다수의 교신저자 

논문을 세계 최상위권 저널을 통해 발표했다. 이러

한 연구 활동을 인정받아 2008년 아시아태평양류

마티스학회에서 최우수임상연구자상을 수상했으

며, 2005년부터 병원장으로 활동한 한양대학교 류

마티스병원이 아시아태평양류마티스학회(APLAR)

의 APLAR Center of Excellence for Research, 

Training and Education and Patient Care 

Award를 받아 연구, 교육, 진료 부문의 우수한 인

정을 받으며 국내외 다양한 학술적 교류 및 교육 

활동에 임하고 있다.

이 같은 배 교수의 다양한 연구 업적과 활동들은 

과거 불모지였던 국내 임상연구의 기초를 확립하

고 정밀의학 기반의 진료 수준을 극대화해 난치성 

류마티스 질환의 획기적인 진단 및 치료의 선도적

인 족적을 남긴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배상철 교수는 “그 동안 류마티스관절염, 루푸스 

등 류마티스 질환의 발병 원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치료성적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국내외 동료 연구자들과 이 영광을 함께하고 싶다”

며 “류마티스 질환은 환자들의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질환으로, 앞으로도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국내 류마티스 질환 치료 수준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

을 밝혔다.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사장 스테판 월터)이 주최하는 ‘제28회 분쉬의학

상’ 시상식은 지난 11월 28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윤성 분쉬의학상 운영위원 

등 의료계 주요 인사 12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

냈다.

또 슈테판 아우어(Stephan Auer) 주한독일대사, 

요르그 크루저(Joerg Kreuzer) 베링거인겔하임 동

남아시아 및 한국 지역 의학부 총괄 책임자, 스테

판 월터(Stephen Walter)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사

장 또한 동석해 국내 의학 발전에 기여한 수상자들

을 축하하고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기념했다. 

조정희 기자/MP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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